
온천

일본 여행 시 꼭 체험해 보고 싶은 '온천'. 온천 천국이라고 불리는
규슈 지방에서는 각지에서 온천을 즐길 수 있습니다. 미야자키현
각지에서도 원천이 솟아나며 현지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온천 시설도 많습니다. 현지인들과 함께 온천을 즐겨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일본인들의 생활상을 체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유롭게 온천을 즐기고 싶다면 호텔이나 료칸에 숙박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골프나 해양 액티비티 등을 즐긴 뒤 온천에서 피로를
풀 수도 있습니다. 그중에는 이른 아침부터 입욕할 수 있는
시설이나 푸른 하늘을 감상할 수 있는 개방적인 노천탕도 있습니다. 
물론 숙박하지 않아도 당일치기 온천을 즐길 수 있는 곳도 많으니
자기 스타일에 맞는 온천을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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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 특집

https://www.kanko-miyazaki.jp/en/highlights/onsen


교마치 온천마을 교마치 관광호텔

폐선된 다카치호 철도 히노카게역의 역사 건물을 재활용한
전국에서도 보기 드문 천연 온천 시설. 노천탕과 대욕장에서
바라보는 고카세가와 강의 맑은 물줄기와 눈앞에 펼쳐진 산맥과
깊은 계곡은 몸과 마음이 치유되는 절경입니다.
부지 내에는 실제로 옛 다카치호선을 달리던 차량에서 숙박할
수 있는 'TRAIN INN'도 있습니다. 차창 너머로 펼쳐진 풍경을
즐기며 마치 열차 여행을 떠난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으니 꼭
한번 이용해 보세요.

히노카게온센역

리조트 호텔 내 전망 온천. 노천 암반탕, 대욕장, 폭포탕, 사우나
등 다양한 종류의 욕탕이 있으며 숙박객은 물론, 오전
11시부터는 당일치기 온천으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스탠드업
패들보드(SUP)와 서핑 체험 등 눈앞에 펼쳐진 아오시마 섬의
해변에서 즐길 수 있는 액티비티도 있으니 체험 후 온천에서
피로를 푸는 것도 추천합니다.

ANA 홀리데이 인 리조트 미야자키

약알칼리성 단순천으로 미인탕으로도 유명한 교마치 온천마을. 
교마치 관광호텔에서는 나무로 만든 망루가 특징인 노천탕과
대욕장을 갖추고 있으며 당일치기 온천 이용은 아침 7시부터, 
숙박객이라면 24시간 입욕할 수 있습니다. 자가 원천을 계속
흘려보내는 가케나가시 방식의 온천을 즐길 수 있습니다.

기리시마 연산의 끝자락에 펼쳐진 해발 약 1,200m의 에비노
고원에 있는 '에비노코겐 호텔' 내 온천. 수량이 풍부한 원천을
계속 흘려보내는 가케나가시 방식의 노천탕과 대욕장, 가족탕, 
사우나 등의 시설이 있습니다. 11시부터 17시까지는 당일치기
온천으로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웅대한 기리시마 연산이
바라다보이는 노천탕은 여행의 피로도 말끔히 씻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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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hinokagecho.com/hinokageonsen.html
https://www.ihg.com/hotels/kr/ko/miyazaki/kmihi/hoteldetail
https://kyoukan.jp/
https://ebinokogen-hotel.com/


360° 대 파노라마가 펼쳐지는 푸른 하늘과 녹음 짙은 산, 밤에는
별이 가득한 하늘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절경 노천탕과
대욕장, 사우나, 4종류의 암반욕을 완비한 리조트 호텔입니다. 
당일치기 온천은 오전 10시부터 이용할 수 있으며 점심과 온천
이용이 포함된 데이 유즈 플랜 등도 있습니다.

호텔 니치난 기타고 리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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